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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UOMO 주지사, NYC의 손상된 하수 처리 시설 수리 및 기타 복구 노력을 돕기 위한 

2280만 달러를 발표 
 
Andrew M. Cuomo 지사는 허리케인 Sandy 동안에 파괴된 하수 처리 시설의 수리 및 기타 
폭풍 관련 복구 노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2280만 달러를 주정부가 뉴욕시에 제공할 
것이라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.  
 
“주정부는 이 파괴적 폭풍 후에 우리 주민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”라고 
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이러한 자금의 방출로 뉴욕시는 파괴된 하수 처리 시설의 
수리를 지속하고 허리케인 Sandy로 인한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위협을 더 잘 처리할 수 
있을 것입니다.” 
 
2280만 달러는 주정부에 의해 조건부 계정에서 방출되었으며 뉴욕시의 과거 하수 처리 
시설 위반에 대한 뉴욕주 환경보존부(DEC)와의 이행 협약 조건에 의거 뉴욕시에 의해 
충당되었습니다.  
 
DEC 커미셔너 Joe Marten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“뉴욕시는 Newtown Creek 시설을 
위한 협약의 일정을 달성하였으며 전례 없는 자원을 녹색 인프라 투자에 투입하였습니다. 
DEC는 뉴욕시가 환경 인프라를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 본 자금을 즉각 방출하고 
있습니다.”  

NYC 환경보존부 커미셔너 Carter Stricklan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“우리 요원들의 
노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는 Sandy가 우리 하수 처리 시설에 야기한 피해를 대부분 
수리하였으며 우리는 이미 14개 시설 중 13개에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조건부 
계정에서 수 백만 달러 방출로 우리는 공사를 완료하고 우리 시스템 전체를 가능한 한 
신속하게 재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.”  

허리케인 Sandy의 결과로 뉴욕시 하수 인프라가 당한 큰 충격과 본 협약에 의거한 시의 
높은 이행율을 감안하여 주정부는 조건부 자금을 시에 즉각 방출하기 위해 조치를 
취함으로써 그러한 자금은 폭풍이 야기한 크나큰 피해의 수리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.  
 
Newtown Creek 하수처리장의 건설이 일년 앞서 완공되도록 계획되어 2차 처리를 
스케줄보다 앞서 준수하는 등 뉴욕시는 협약에 규정된 모든 일정을 준수한 비율이 
높습니다. 또한 뉴욕시는 시설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금년에 통합 하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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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람 방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녹색 인프라 프로그램에 24억 달러를 
투입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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